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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문 (가)와 (나)는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며, 서로 소통하고 존중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먼저, 제시문 (가)는 자연과 신이 부여한 신체와 이성, 동정심을 통해 인간이 서로 도우며 살아갈 

것을 중시한다. (가)의 자연은 인간을 약하고 부족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들은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하여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해, 서로를 혐오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갈등 상황을 발생시킨다. 

자연은 이러한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결과적으로는 인간이 원치 않더라도 그들의 결합은 

불가피함을 이야기한다. 자신의 이익만 중시하는 인간들은 결국 그들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국 인간은 자연적으로 연합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다음 제시문 (나)도 인간의 상호연관성을 중시하며 사회 평화에 있어, 소통이 매우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모든 갈등의 원인이 소통의 부재라고 본다. 

서로간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기적인 권력자들은 권력을 남용하고 타인을 억압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국가, 사회, 종교 등 모든 인간의 사회적 

활동은 서로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인간이 서로 대화를 함으로써,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지니게 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제시문 (다)를 살펴보면, (다)의 상황은 모두 자기중심에서 생각하여,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판단할 수 있다.

 제시문 (다)의 어린아이와 시골사람은 모두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귀에서 들리는 소리를 상대가 듣지 못했다고 탄식하였고, 시골사람은 코를 고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성내며 자신의 코골이를 부인하였다. 이를 보았을 때, 어린아이와 시골사람은 

모두 상대의 입장을 전혀 헤아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타인의 생각과 의견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판단 가능하다. 이러한 타인에 대한 이해심과 존중심은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인간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적 

사고의 틀을 벗어나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하여,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만든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